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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2000년 발족한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는 그간 사이버범죄에 맞서 기업의 핵심기술을 보

호해온 국내 유일무이의 첨단부서이다. 이 수사부는 지난 2월 1일, ‘첨단범죄수사부’로 확 ∙개편

하여 한민국 검찰의 과학수사 체계를 더욱 확고히 함은 물론, 빈발하고 있는 기업의 핵심기술유

출 방지, 국부유출을 막는 파수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.

사 이 버 부 패 척 결 을 위 한 모 든 업 무 수 행

조 직 개 편 에 따 른 수 사 부 의 역 할 변 화

첨 단 기 법 을 총 동 원 한 첨 단 수 사

협회는 2년 전 첨단부와 함께 기술유출신고센터를 설립한 바 있습니다. 하지만 신고 건수

가 전무합니다. 기술이 유출된 것을 알아도 해결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너무 든다는 것이

업계의 지적입니다. 이에 한 첨단부의 견해와 기술유출의 신속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.

경 에 미숙한 일부 벤처기업의 경우 미처 시장변화, 기술의 변화를 몰라 유출시키는 경

우도 있을 것입니다. 이를 좀더 면 히 규명하기 위해 첨단부에서 업계 리더, 전문가 등

을 자문단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요.

벤처업계에 바라는 바가 있으면 말 해주십시오.

연 도 별 기 술 유 출 범 죄 적 발 현 황

구 분 계

2000년

2001년

2002년

2003년

2004년 8월 현재

계

출처 : 검찰청

기 술 유 출 주 요 사 례

● 첨단 핸드폰 제조기술 해외유출 기도사건(2004. 5.)

● 반도체 제조업체 웨이퍼 검사기술 해외유출미수사건

(2004. 9.)

● 온라인 게임개발업체 개발내용 유출 사건(2004. 10.)

● 6세 TFT-LCD 컬러필터 제조 기술 유출사건

(2004. 11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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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 울 중 앙 지 검

첨 단 범 죄 수 사 부

기술유출 발생시 신고처

● 기술유출수사센터

●인터넷사이트

● 검찰청 신고센터

첨단범죄 수사부 권장 기술유출 보호방안




